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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가뭄에시달리던광주FC가시원한골퍼레이

드를펼치며안방에서의첫승을신고했다

광주 FC가 지난 2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

린 수원FC와의 2018 K리그2 8라운드 홈경기에서

나상호와김정환이멀티골등을앞세워 50 대승을

기록했다

이날승리로광주는안방에서의첫승에성공하며

3경기연속무패(2승 1무) 행진을이어갔다 순위도

8위에서 6위로올랐다 또 2012년 6월 23일 전남드

래곤즈전 60 승리이후 2129일만에 5골차이상승

리도기록했다

지난 6라운드 부산 원정에서 결승골을 터트리면

서 팀의시즌첫승을이끌었던유스출신의나상호

가다시 해결사가됐다

경기 시작과 함께 나상호가 공세를 알리는 선제

골을기록했다 나상호가 김동현의 헤딩 패스를 받

아왼발슈팅을날리며수원FC의골대오른쪽을뚫

었다

전반 32분 중거리 슈팅이 상대 골키퍼 이상욱의

좋은수비에막히며아쉬움을삼켰던정영총이 2분

뒤주인공이됐다

광주의 두 번째의 골 시작점에도 나상호가 있었

다 나상호가 역습에 나서며 일대일 기회를 잡았지

만 상대 수비수 조유민의 파울로 페널티 지역에서

넘어졌다 주심이 조유민의 퇴장과 함께 페널티킥

을선언했다

키커로나선정영총이침착하게골망을흔들면서

점수는 20이됐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광주는 계속해서 수원FC를

압박했다

전반 39분 나상호의 슈팅이 골키퍼 이상욱에 막

혀 튕겨져 나왔지만 쇄도하던 김정환이 오른발로

골대를 갈랐다 김정환은 전반 종료 직전에도 머리

로공을떨꾼뒤상대수비수를따돌리고멀티골에

성공했다

후반에는 나상호가 멀티골의 주인공이 됐다 후

반 4분 김동현의 침투 패스를 받은 나상호가 로빙

슈팅을 날리며 팀의 5번째 골이자 자신의 멀티골

을기록했다

광주는 기세를 이어 후반 마지막까지 골문을 굳

게지키면서 50 완승을거뒀다

앞선 7라운드 경기까지 단 2득점에 그쳤던 광주

는 시원한 골 세례와 함께 골 득실차를 +4(득점 7

실점 3)로바꿨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FC 5골 폭발안방 첫승 신고

영암에서 열린 제57회 전남도체육대회(이하 전

남체전)가나흘간의열정을마치고22일폐막했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영암군에서열린전남

체전은 육상 축구 탁구 농구 배구 테니스 등

21개 정식 종목과 시범경기 당구에 역대 최다인

7096명이참가해열전을벌였다

개최지 영암이 4만1390점으로 종합성적 1위를

차지했고 광양시(3만6475점)가 2위 순천시(3만

5875점)가 3위를 차지했다 지난 대회 종합순위

12위에서 5위로껑충오른영광군이성취상을수

상했다

종목별연승과다관왕이쏟아졌다

여자 역도 48kg급에 출전한 김경희(고흥군)는

2013년부터 이번 대회까지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육상 포환던지기의 한원남(목포시)은

12m81을 던져내어 2015년부터 이어진 금메달행

진을계속했다

수영에서는 3관왕이 4명이 나왔다 전혁(영암

군)과 이지은(광양시여) 오희지(영암군여)가

수영에서 3관왕을차지했고남자볼링 3인조 5인

조 개인전에 출전한 최복음(광양시)도 3관왕에

올랐다 전혁은 3관왕과더불어대회최우수선수

에선정됐다

57회째를거듭하며전남전문체육인들과생활

체육인들의화합한마당으로자리잡은대회인만

큼 경기운영 면에서도 매너있고 수준 높은 경기

운영이이뤄졌다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영암이지만 빈틈없는

대회준비와 공무원자원봉사자 등 대회 종사자

들이직무를최선을다해수행함으로서질서유지

와 사건사고 없는 안전체전을 실현했다는 평가

를받았다

전남도체육회에서도이번대회를통해주경기장

인영암공설운동장등의시설들에대해향후전국

대회및동계하계전지훈련단유치등스포츠마케

팅사업과연계할가능성을확인했다는입장이다

한편 2019년 제58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녹

차의수도보성에서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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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전폐막개최지영암 1위

내년엔보성서열려

스페인프로축구명문클럽 FC바르셀로나가스

페인국왕컵(코파 델레이)에서 세비야를완파하

고최근 4년연속을포함해통산 30번째우승이라

는대기록을작성했다

바르셀로나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완다메

트로폴리타노에서열린세비야와의20172018시

즌코파델레이결승전에서전반에만혼자두골

을넣은루이스 수아레스와쐐기골등 1골 2도움

활약을펼친리오넬메시를앞세워50 대승을낚

았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20142015시즌 우승 이

후 4년연속코파델레이정상에올랐다 또 1902

년창설된이대회에서스페인구단중최다인 30

번째우승대기록도달성했다

코파델 레이 우승 30회는 아틀레틱빌바오(23

회) 레알 마드리드(19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0회)를훨씬앞서는압도적인기록이다

바르셀로나는프리메라리가에서도25승 8무(승

점 83)로 무패행진중이어서남은 5경기에서 1승

만추가하면2년만에정상을탈환한다 연합뉴스

나상호김정환멀티골

수원 FC에 50 대승

광주FC의 김정환(오른쪽에서두번째)이 지난 2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열린수원 FC와의 경기에서

골을넣은뒤동료들의축하를받고있다 광주 FC 제공

메시 1골 2도움 바르사국왕컵 4연패통산 30번째 우승대기록


